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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에 관한 사항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은 아이 백일 전후부터 아이 울음소리
아이 뛰는 소리, 샤워할 때 급수배관 소리 등이 시끄럽다는 피신청인(아래층)의 
항의 방문을 받거나, 천장 두드림과 같은 보복소음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세대
내에서 일상적인 가정 생활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 신청인은 소음발생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식탁 의자를 치우거나, 

아이 장난감을 베란다로 이동, 놀이방매트 설치, 주말이면 가족외출 등)을 

기울여 봤지만 아래층에서의 천장 두드림은 계속되었고, 결국에는

이사까지도 고민하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이사를 결정하기전 마지막 시도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아래층

세대와의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주의깊게 청취하고 사건 경위를 세밀하게

분석하였다.그 결과 당사자간 최초 대면이후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과

불신이 생기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진 상태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원회에서는 당사자들과 계속적인 상담과 협의를 통해 그동안 쌓인 감정

적인 갈등과 이견을 해소코자 노력하면서 이번 층간 소음 분쟁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담당 조사관은 당사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을 상대방에서

수용하게끔 설득하여, 윗층 세대는 소음저감용 매트를 아이들의 주 활동 

공간인 거실과 안방에 설치 하도록 하고 아래층 세대는 천장 두드림을

자제하도록 하였다.

이후 양 당사자는 약 10일 내외의 조정기간을 거쳐 합의서를 수용함으로

써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 되었던 층간 소음분쟁이 사전 합의로 해결될 수

있었다.


